
기계학습을 통한 양육 스트레스 관련 변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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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양육자의 변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1차년도 자료의 어머니, 아버지, 주양육자 패널 자

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투입된 변수는 총 475개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기

계학습 기법 중 벌점회귀모형인 Elastic net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총 32개 변수가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변수로 선택되었으며, 어머니 변수로 ‘임신기간 신체･정서 

활동’, ‘후속 출산 계획’, ‘그릿’, ‘자아존중감’, ‘우울’, ‘결혼생활 만족도’, ‘스마트폰 과의존’, 

‘양육행동’, ‘자녀가치’, ‘임신 중 음주 여부’, 아버지 변수로 ‘양육 스트레스’, 주양육자 변수로 

‘사회적 지원’ 변수가 선택되었다. ‘임신기간 신체･정서 활동’, ‘임신 중 음주 여부’ 변수는 본 

연구로부터 새롭게 발견한 변수들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육아 정책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주제어: 양육 스트레스, K-ECEC, Elastic net 

Ⅰ. 서론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격한 출생

률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보장 체계의 약화 등 장기적인 안정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불안정, 직업 시장 불안정성, 주거비와 교육

비 상승, 사회적 지원의 부족, 개인주의 증가, 경력 중심의 생활양식 등이 있다(이상엽･주

상현･장지현 외, 2024). 경제적 불안정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조성호･변수정･김문길 외(2019)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같은 연령대

* 본 논문은 제2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2024. 8. 30)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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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혼 남녀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으며, 경제적 안정성이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혼 중 결혼 의향은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

유로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라는 답변에 동의한 비율이 75.5%에 

달했다(김지현･배윤진･김문정, 2024). 이외에도, 미혼 남녀들은 자녀를 낳지 않는 주된 이

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44.7%)와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

서’(19.3%)를 꼽았다(김은정･강은나･변수정 외, 2019). 직업 시장의 불안정성과 높은 주거

비, 교육비 역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

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개인주의 

증가와 경력 중심의 생활양식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저출

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을 시행해 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통해 5년마다 구체적인 기

본계획을 추진하며 출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했다(양영철, 201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2)은 2015년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부담과 어려움, 불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

정적인 감정 상태와 정서적 불안정을 의미한다(오영은, 2021). 또한, 양육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죄책감도 양육 스트레스의 일부로 간주된다(김기현, 2000). 양

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부모 개인이 경

험하는 스트레스이지만 사회적 상황과 자녀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정호선, 2023). 이렇

게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 체계가 발달 

과정 중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김기현･강희경, 1997). 

부모의 역할 수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며, 최근 핵가족

화,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지고 있

다(송경화, 2017; 오정윤, 2016; 이연숙, 2016; 조하연･이주리, 2022). 특히, 한국 사회에

서는 어머니가 양육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서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적 우울, 경제적 부담, 신체적 피로 등을 경험

하기도 한다(이연숙,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높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한다고 보

2) 15년 1.24 → 16년 1.17 → 17년 1.05 → 18년 0.98 → 19년 0.92 → 20년: 0.84 → 21년 
0.81 → 22년 0.78 → 23년 0.72(통계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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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다(김경민･조은영, 2019; 최정혜, 2016).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

함에 따라 후속 출산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강은미･김

승규, 2011; 임효진･박휴용･장경은 외, 2015; 진경선, 2019; 최미란･장경은, 2017; 하민

경, 2020).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

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는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한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배우

자와의 관계이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지지와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

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주현･김진경, 2012; 윤지원･
황라일･조헌하, 2009; 최은아, 2018; 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김기현, 2000; 윤지원･황라일･조헌하, 2009; Belsky, 1984), 부부갈등과 관련

하여서는 부부갈등이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은정･박성덕･김경철, 2014).

둘째, 어머니의 정서 상태와 관련된 변수를 볼 수 있다. 한준아･김지현･조윤주(2014)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곽호경･
조하나･양수진(2022)는 초산모의 그릿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적응성을 증진시키거나 

부적응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춘경과 조민규

(2015)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점점 

감소한다고 하였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직업이 없고,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임순화･박선희, 2010). 경제적인 면과 관련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는 중간 혹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

게 느끼고 있었으며(옥경희･천희영, 2012), 손세희와 한창근(2016)은 가구소득이 모의 양

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넷째, 자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변인을 볼 수 있다. 자녀 가치와 관련하여 가구소득이 

중간 수준인 경우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

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옥경희･천희영, 2012). 연은모와 최효식(2015)의 연구

에서는 정서적 자녀 가치가 양육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정서적 자녀 가치가 양육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경향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관련하여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잠

재적 위험 사용자군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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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에 대한 가상 세계지향성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현은자･조메리명희･
조경선 외, 2013).

선행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속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다층모형 등을 통해 변수 간의 관

계를 분석하여 소수의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회귀분석 기반의 분석은 

투입 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모형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모형의 예측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유진은･노민정, 2017). 반면, 기

계 학습 기법 중 하나인 벌점 회귀 모형(penalized regression)은 다수의 변수를 투입하

면서도 중요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한 변수를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인은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를 목표

로 한 정책 설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anel Study; K-ECEC)은 육아와 관련된 팔백 개 이상의 변수를 제공한다. 

K-ECEC의 1차년도 데이터는 2022년에 수집된 데이터로 최근 출산한 부모들의 양육 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출

산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수를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탐색하려고 한다.

2022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가능한 모든 변수를 탐색할 때, 어떤 변수가 양

육 스트레스 관련 예측변수인가?

Ⅱ.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K-ECEC 1차년도에 응답한 2,865명의 자료이다. K-ECEC 자

료의 모집단은 2022년도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표본은 분만 건수가 

있는 531개의 의료기관으로부터 1월부터 8월까지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다. 즉, 층화 2단

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2022년 출생아 수3)의 약 1.38%가 본 연

3) 2022년도 출생아 수는 249,000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된 가구는 3,372가구이
다. 이 가구들에서 쌍생아를 포함한 3,445명의 아동이 본 패널 연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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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대상이 된다. K-ECEC의 조사대상자는 어머니, 아버지, 주양육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에서 활용한 어머니

의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n = 1,661)

구분 빈도(명) 비율(%)

어머니 국적
대한민국 1,624 97.77

그외 37 2.23

다문화 여부
다문화 가구 아님 1,614 97.17

다문화 가구 47 2.83

출생연도

1973-1977년생 4 0.24

1978-1982년생 124 7.47

1983-1987년생 511 30.76

1988-1992년생 774 46.60

1993-1997년생 210 12.64

1998-2002년생 37 2.23

2003-2005년생 1 0.06

도시규모

대도시(광역시/동) 677 40.76

중소도시(비광역시/동) 755 45.45

읍･면지역 229 13.79

가. 설명변수

K-ECEC의 Total 데이터는 변수의 수가 모두 884개(공통변수 4개, 어머니 변수 247

개, 아버지 변수 173개, 주양육자 변수 460개)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변수를 정

리하였다. 첫째, 조사완료 여부, 조사일자, 가구 및 아동 ID와 같이 분석에 불필요한 변수

를 삭제하였다. 둘째, 중복된 변수를 삭제하였다. 셋째, 지나치게 결측이 많은 변수가 존재

하면 대체한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에 앞서 결측치가 전체의 20% 이상

인 변수를 삭제하였다(노민정･유진은, 2019). 넷째, 다분형 범주변수는 설문 문항과 선택

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이분형으로 통합 가능하도록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장

애(MHLT14, FHLT14) 여부와 관련하여 1(중증)과 2(경증)는 1로(장애 있음), 3(장애 없

음)은 0으로 변환하였다. 임신 중 음주(MHLT15) 여부에 대해 1(음주 안함)과 2(모르고 초

기에 마심)는 1로, 3(임신 알고도 마심)은 0으로 변환하였다. 변수를 정리한 결과, 남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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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수는 총 467개였다. 그리고 기초조사에 있는 변수인 계획임신 여부(MPGN03)와 임

신･출산교육 경험(MPGN08) 변수를 추가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와 같은 

가공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추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대(20대, 30대, 40대 이상)와 자녀

의 성별(남아, 여아)를 교차하여 총 6개의 변수를 생성하였고 이를 모두 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변수는 총 475개로 공통변수(1개 TWIN-쌍둥이 여부), 어머니 변수(136개 

예: MMAR02_A “모” 부부갈등 8문항), 아버지 변수(118개 예: FHLT19_A “부” 스마트폰 

과의존 10문항), 주양육자 변수(220개 예: CSOC01_A “아동” 기질 37문항)였다.

나. 반응변수

본 연구의 반응변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설계한 문

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변수의 문항 내용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반응변수 문항 내용

문항번호 문항 내용 신뢰도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870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7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다. 결측치 처리

본 연구의 원자료 사례 수는 2,865명이다. 그중 “어머니”, “아버지”, “주응답자”의 설문

에 응답하지 않은 데이터는 제외했으며, 종속변수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10문항에 대

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 주응답자 설문에 응

답하지 않은 사례 수는 919명, 종속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 수는 285명이었다. 결과적

으로, 1,661명의 데이터가 남았다. 이 중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경우는 404명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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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lastic net을 사용하는 경우 설명변수로 대량의 변수가 투입되며, 모델을 R에서 실행

할 때 변수에 결측치가 있으면 모델이 실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측치를 완전 제거하거나 

결측치 대체를 수행해야 한다. 결측치를 완전 제거할 경우에는 1,661명의 데이터가 404명

으로 줄어 정보의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남은 결측치 처리는 k-최근접 이웃

(k-Nearest Neighbor; k-NN) 기법을 활용하여 결측치 대체를 진행하였다.

k-NN 기법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 

이 이웃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측치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주로 분류나 회귀 문

제에 사용되며, k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Jonsson과 Wohlin(2004)

이 제안한 접근법을 따라 완전 관측 사례인 404명의 제곱근 값인 20으로 k값을 설정하

였다.

2. 분석 방법

벌점회귀모형은 계수에 벌점을 적용하여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낮은 변수의 계수를 효과

적으로 0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축소 추정법(shrinkage estimation methods)에 속한

다. 본 연구에서는 벌점회귀모형 중 하나인 Elastic net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파악하였다. Elastic net은 Ridge와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를 결합한 모델이다. 이 결합은 Ridge가 제공하는 

다중공선성 문제 해결의 장점과 LASSO가 가진 회귀계수 축소 기반 변수 선택의 장점을 

함께 구현할 수 있다. Elastic net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Zou & Hastie, 2005). 

 arg m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의 전반부는 최소제곱법을 기반으로 한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설명하는 부분이

다. 후반부는 벌점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조율 모수인 는 계수의 축소 정도를 결정한다. 

는 LASSO와 Ridge를 연결하는 조율 모수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 가 0에 가까

울수록 Ridge에 가까워지고, 1에 가까울수록 LASSO에 가까워진다. Yoo와 Rho(2022)는 

LASSO 계열의 볼록 벌점함수(convex penalty function)를 사용하는 벌점회귀모형은 

75% 이상 선택된 변수를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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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Elastic net을 이용한 벌점회귀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벌점회귀모형의 예측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Elastic net과 LASSO의 성능

을 비교하였다. Elastic net의 값은 0.5로 설정하였다. 모형 적합 시 벌점 크기를 조절하

는 조율모수는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Yoo, 2018). 7:3의 비율로 

자료를 100회 무선 분할하고, 훈련 자료(train set)와 시험 자료(test set)로 구성했다. 훈

련 데이터를 이용해 10-fold 교차 타당화를 수행한 결과, 교차 타당화 오차를 최소화하는 

조율 모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조율모수를 시험 자료에 적용하여 Elastic net과 LASSO

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산출하였다(유진은･정태순, 2022).

<표 3>을 보면, Elastic net과 LASSO의 시험 데이터에 대한 RMSE의 95% 신뢰구간이 

서로 겹친다. 즉, 기법 간 예측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벌점회귀모형의 예측성능 비교(RMSE)

모형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Elastic net 0.46124 0.53892 0.51415 0.01298 0.51160 0.51669

LASSO 0.46484 0.53976 0.51462 0.01294 0.51208 0.51716

100번 반복 실행을 했을 때 변수가 선택된 횟수는 <표 4>와 같다. LASSO가 Elastic 

net에 비해 적은 변수를 선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두 방법 간에 변수 선택의 차이는 크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성능이 비슷한 두 모형 중 다중공선성 완화를 고려하는 

Elastic net을 활용하여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예측 변수를 탐색하였다. Elastic net에서 

100번 선택된 상위 14개의 변수는 모두 어머니 데이터의 변수였다. 어머니 변수 외 아버

지, 주양육자 변수도 탐색하기 위해 75번 이상 선택된 변수를 본 결과 상위 32개 변수에서 

어머니 변수 28개, 아버지 변수가 3개, 주양육자 변수가 1개 등장하였다. Yoo와 

Rho(2022)는 LASSO 계열 벌점회귀모형에서 75% 이상 선택된 변수를 해석할 것을 제안

하였다. 따라서 75%를 기준으로 75번 이상 선택된 변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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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벌점회귀모형의 선택계수

모형 ≥1 ≥25 ≥50 ≥75 =100

Elastic net 165 58 45 32 14

LASSO 164 56 39 30 9

2. 분석 결과

Elastic net 모형에서 75번 포함된 설명변수를 보면 어머니 응답에서 28개, 아버지 응

답에서 3개, 주양육자 응답에서 1개가 선택되었다. <표 5>는 어머니 응답에서 선택된 변수

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이다. 선택된 28개의 변수를 살펴보면, 임신 기간 신체

적･정서적 활동 변수가 3개,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변수 1개, 그릿 변수 2개, 자아존중감 

변수 5개, 우울 변수 7개, 결혼생활 만족도 변수 1개, 스마트폰 과의존 변수 1개, 양육행동 

변수 3개, 자녀 가치 변수 4개, 임신 중 음주 여부 변수 1개가 선택되었다.

〈표 5〉 75번 이상 포함된 설명변수(어머니)

변수명 설명 범주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MPGN10
_A_04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_아기 모습 상상하기, 
레고 놀이, 공작 등

A

-0.016
(0.009)

-0.043 0.000

MPGN10
_A_05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_좋은 그림 보기, 전
시회 관람 등

-0.013
(0.009)

-0.033 0.000

MPGN10
_A_07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_좋은 생각하기, 좋은 
말하기, 미워하지 않기 등

-0.012
(0.008)

-0.033 0.000

MBIP02 후속 출산 계획 여부 B
-0.022
(0.017)

-0.074 0.000

MPSY04
_A_01

그릿_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
기가 어렵다

C

0.043
(0.010)

0.018 0.070

MPSY04
_A_03

그릿_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0.028
(0.010) 

0.002 0.052

MPSY02
_A_01 

자아존중감_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023
(0.017) 

-0.069 0.000

MPSY02
_A_05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고 느낀다

0.017
(0.012) 

0.000 0.067

MPSY02
_A_07

자아존중감_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0.041
(0.016) 

-0.076 0.000

MPSY02
_A_09

자아존중감_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0.032
(0.018) 

0.000 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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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범주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MPSY02
_A_10

자아존중감_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0.033
(0.015) 

0.001 0.073

MPSY01
_A_01

우울_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D

0.042
(0.015) 

0.005 0.082

MPSY01
_A_02

우울_나는 어떤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0.053
(0.015) 

0.015 0.094

MPSY01
_A_03

우울_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히 자신을 탓하였다 E
-0.038
(0.011) 

-0.064 -0.012

MPSY01
_A_04

우울_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 F
0.037
(0.011) 

0.009 0.070

MPSY01
_A_06

우울_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G
-0.089
(0.013)

-0.126 -0.060

MPSY01
_A_07

우울_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E

-0.011 
(0.011)

-0.050 0.000

MPSY01
_A_09

우울_불행하다고 느껴서 울었다
-0.043
(0.014)

-0.069 -0.003

MMAR0
1_B_02

결혼만족도_결혼생활 만족도 H
-0.010
(0.008)

-0.029 0.000

MHLT19
_A_06

스마트폰 과의존_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I
0.028
(0.011)

0.002 0.053

MPAR02
_A_03

양육행동_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C

-0.048
(0.015) 

-0.093 -0.010

MPAR02
_A_04

양육행동_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
뜻한 관심을 보인다

-0.107
(0.015) 

-0.143 -0.073

MPAR02
_A_06

양육행동_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0.040
(0.014) 

-0.084 -0.002

MPAR03
_A_01

자녀 가치_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
이다(정서적 가치)

-0.011
(0.011) 

-0.047 0.000

MPAR03
_A_02

자녀 가치_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정서적 가치)

-0.015
(0.011) 

-0.042 0.000

MPAR03
_A_04

자녀 가치_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정서적 가치)

-0.093
(0.015)

-0.131 -0.056

MPAR03
_A_07

자녀 가치_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도구적 가치)

-0.012
(0.008) 

-0.032 0.000

MHLT15 임신 중 음주 여부 J
0.027
(0.018)

0.000 0.071

A: 1. 전혀 하지 않았다 2. 거의 하지 않았다 3. 가끔 하였다 4. 자주 하였다 5. 항상 하였다
B: 1. 낳겠음(또는 임신 중) 0. 낳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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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이상 선택된 어머니의 설명변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임신 기간 신체적･정서적 활동 

변수에서는 ‘아기 모습 상상하기, 레고 놀이, 공작 등’과 ‘좋은 그림 보기, 전시회 관람 등’, 

‘좋은 생각하기, 좋은 말하기, 미워하지 않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때 양육 스트레

스가 높았다. 그리고 후속 출산 계획 여부에서 낳지 않는다고 대답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그릿 관련 변수에서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수록 양

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관련 변수에서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

다’,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를 그

렇다고 답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 관련 변수에서는 ‘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나는 어떤 일

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를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응답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

았으며,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를 그랬다고 응답할수록 양육 스

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에서 그렇다고 응답하며 

일을 처리하기 힘들었다고 응답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

히 자신을 탓하였다’,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불행하다고 느껴

서 울었다’를 그렇다고 응답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변수에

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를 높게 생각할수록 양육 스트레스

가 높았다. 양육행동 변수에서는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나는 

변수명 설명 범주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C: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D: 1. 예전과 똑같았다 2.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3.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E: 1. 대부분 그랬다 2. 가끔 그랬다 3. 자주 그렇지 않았다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F: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2. 거의 그렇지 않았다 3. 가끔 그랬다 4. 자주 그랬다
G: 1. 대부분 그러하였고,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2. 가끔 그러하였고,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기가 힘

들었다 3.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 4. 그렇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잘 
처리하였다

H: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매우 만족한다(만족도에 따라 1~7점 사이 점수 체크)
I: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J: 1. 전혀 마시지 않았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초기에 마셨다 0. 임신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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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가 그렇지 않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자녀 가치 변수에서는 정서적 가치 문항인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

다’와 도구적 가치 문항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음주 여부에 대해 전혀 마시

지 않거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초기에 마신 경우 임신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마신 경우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표 6>은 아버지 응답에서 선택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이다. 아버지

의 양육 스트레스 변수 3개가 선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요즘은 육아 정보가 너무 다양하

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라고 응답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

타났다.

〈표 6〉 75번 이상 포함된 설명변수(아버지)

변수명 설명 범주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FPAR01
_A_06

양육 스트레스_요즘은 육아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C

0.020 
(0.007)

0.000 0.037

FPAR01
_A_08

양육 스트레스_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0.010
(0.006)

0.000 0.025

FPAR01
_A_09

양육 스트레스_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
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0.009
(0.007)

0.000 0.024

C: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표 7>은 주양육자 응답에서 선택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이다. 변수 

HSES01은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를 나타내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옆에 사다리가 있고 제일 아래는 1점이며, 다리마다 점수가 부여되어 있는데 제일 위

는 10점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 사회의 구조를 대표한다고 했

을 때, 이 사다리의 제일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

며, 최고로 선망 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재산

이 가장 적으며, 교육도 가장 적게 받았고, 가장 선망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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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따라서 이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관적 사회

경제적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7〉 75번 이상 포함된 설명변수(주양육자)

변수명 설명 범주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HSES0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K
-0.008
(0.006)

-0.023 0.000

K: 1. 재산이 가장 적으며, 교육도 가장 적게 받았고, 가장 선망 받지 못하는 직업
10.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최고로 선망 받는 직업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를 기계 학습 기법인 Elastic net을 통

해 탐색하였다. K-ECEC 1차년도 데이터의 어머니, 아버지, 주양육자 변수 475개 중 75번 

선택된 변수는 32개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머니 변수 28개, 아버지 변수 3개, 주양육자 변수 

1개가 선택되었다. Elastic net 분석에서 선택된 변수를 선행연구에서 많이 연구된 영역과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많이 연구된 영역은 결

혼만족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 그릿, 자아존중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인식, 자녀의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진 영

역은 임신기간의 신체적･정서적 활동, 후속 출산 계획 여부, 양육행동, 임신 중 음주 여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많이 논의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

인되었다.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

(김기현, 2000; 김은정･박성덕･김경철, 2014; 윤지원･황라일･조헌하, 2009), 부부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 상태와 관련된 변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졌으며(한준아･김지현･조윤주, 2014), 

그릿은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곽호경･조은영･양수진,2022).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김춘경과 조민규

(2015)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러한 변수값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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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을 악화시키거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인식 정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가정의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기

존의 선행연구(손세희･한창근, 2016; 옥경희･천희영, 2012; 임순화･박선희, 2010) 결과와 

일치한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주관적 인식이 실제 생활 환경과 양육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자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수도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었다. 자녀 가치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옥경희와 천희영(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3문항)가 도구적 가치(1문항)보다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서적 자녀가치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은모와 최효식(201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

과는 현은자･조메리명희･조경선 외(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스마트폰 사용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선택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

신기간의 신체적･정서적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신기간의 신체적･정서적 활동

에서 아기 모습 상상하기, 레고 놀이, 공작 등을 하거나 좋은 그림 보기, 전시회 관람 등을 

하고 좋은 생각하기, 좋은 말하기, 미워하지 않기 등을 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

났다. 임신기간의 활동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

루지 않은 부분이다. 임신기간 동안 긍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 후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안정이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경희･이복순, 

2009)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후속 출산 계획 여부에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기

존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후속 

출산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강은미･김승규, 2011; 임효진･박휴용･
장경은 외, 2015; 진경선, 2019; 최미란･장경은, 2017; 하민경, 2020). 즉, 출산계획 여부

와 양육 스트레스는 역인과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후속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

다는 것은 현재의 양육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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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재의 양육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이는 양육 스트레스

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양육행동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주거나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

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출산 계획 여부와 

마찬가지로 양육행동 또한 역인과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였다고 선행연구는 보고하였다(김근혜, 2019; 박

현진･김지연, 2023).

넷째, 임신 중 음주 여부에 대해 마시지 않았거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초기에 마신 경우 

임신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마신 경우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전혀 마시지 않

거나 임신 초기만 마신 어머니들은 자신의 행동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스트레

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한 손수민(2012)의 연구와 연결된다.

다섯째,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문항인 ‘요즘은 육아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양육 비용이 부담스럽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육 스트레스가 가정 내에서 부부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며, 아버지 양육 스

트레스의 증가는 가정 내 전체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양육이 부모 양

쪽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간

의 상호작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Caste, Creveuil & Beunard et al., 2016; McBride, 

Schoppe, & Rane, 2002).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이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

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

다. 또한,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양육 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 교육 프로그램과 부부 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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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

며, 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하여 부부 상호 간에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둘째,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제공된 정서적 지원이 양

육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지명원･이주연, 2024), 임신 기

간부터 출산 후 및 그 이후까지 정서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에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요가, 명

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출산 후에는 산후 회복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이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또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겪는 어머니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자조 모임

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파악하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

는 변인을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 

넷째,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한다.

다섯째, 임신 중 음주 여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음주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음주 예방 캠페인만으

로는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음주 예방 교육과 함께 임산

부의 자기 돌봄과 과도한 책임감을 완화하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를 위한 맞춤형 육아 프로그램의 개

설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아버지들을 위해, 유연한 교육 시간을 

제공하고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의 교육을 마련하

고, 단기 집중 과정을 운영하여 참여를 용이하게 하며, 교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응변수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만 본 것이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도 살펴본다면 연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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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기 때

문에 영아기 이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기계학습으로 분석하면 정책적인 지원을 

좀 더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K-ECEC 1차년도 자료를 사용

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였는데 단일 시점의 자료만을 사용했

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후 

나오게 될 데이터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관찰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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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through Machine Learning

Soon Bo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maternal parenting stress. Data from the first year of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including information on mothers, 

fathers, and primary caregivers. A total of 475 variables were considered, and 

a penalized regression model called elastic net regression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identified 32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parenting 

stress. Significant variables for mothers included ‘physical and emotional 

activities during pregnancy, plans for additional childbirth, grit, self-esteem,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parenting 

behavior, child values, and alcohol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For 

fathers, ‘parenting stress’ was highlighted, and for primary caregivers, ‘social 

support’ was selected. Notably, physical and emotional activities and 

‘alcohol consumption during pregnancy’ were newly identified variables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recommendations for 

childcare policies aimed at reducing parenting stress.

Keyword: parenting stress, K-ECEC, elastic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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